
불편한 몸과 마음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검진을 챙기기란 어렵다. 

누군가의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건강권은 사회적 울타리 밖에서 소외될 것이다. 

경인지역본부가 장애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글·사진 복해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경인지역본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무료 건강검진

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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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뇌 병변 장애인 77명 대상 건강검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건강진단팀은 10월 

6일 수원시 곡반정동에 위치한 홍재장애인주간보호

시설에서 발달·뇌 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홍재(弘濟)라는 시설명은 애민 정

신을 실천한 정조대왕의 호에서 따온 것으로, 홍재장

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뇌 병변

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낮 동안 돌봄 및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영위를 돕고 있다. 

경인지역본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를 위해 수원시 소재 장애인시설과 MOU를 맺고 매

년 무료 방문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홍재장애인주

간보호시설에서의 건강검진은 올해로 두 번째다. 이

날 검진은 오전 8시 반부터 진행되었는데, 검진 전부

터 수많은 사회재활교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검진이 시작되자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장애

인들이 속속 모였다. 순간 잠잠했던 곳은 금방 소란

스러워졌으며 검진을 격하게 거부하거나 순서가 꼬

이는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그중 신장, 

체중을 측정하는 곳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장애인들

을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얼굴 붉히지 않고 장애인의 눈높이의 맞춰 

검진을 진행했다. 어느 순간 길었던 줄은 줄고 줄어, 

77명 전원이 검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 건강검진, 낮은 수검률과 높은 유질환율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0~2021년 장애인 건강검진 실태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전

국 256만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수

검률 67.8%보다 9.9%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이보다 심각한데 46.1%로 비장

애인과 21.7%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검률의 차이는 유질환율 차이로 이어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유질환율은 약 2배 이상의 차이

를 나타냈다. 2022년 발표된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정상 판정률은 

45.2%를 기록했으나, 장애인 정상 판정률은 21.5%였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워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낮은 취업률에 있다. 2019년

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34.9%로 비장애인(60.9%)에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낮은 취업률은 낮은 수검률로 연결된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비취업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은 장애인 건강검진 전문 시설의 부재다. 장

애인 검진에는 많은 인력과 전문화 장비가 필요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 위 조건

을 만족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장애친화검진기관’이라 부른다. 장애인친화검진기관은 서울 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부산 2곳, 강원 1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제주 1곳뿐이다. 전라도에

는 지정된 기관이 있으나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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